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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총력전(1938-1945) 기간 동안,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인들을 지원병과 징병으로 동원하자, 조선 문학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일본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문학자들은 '국민문학'을 통해서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제국을 위해 전사하여 일본 제국의 진정한 국민임을 증명하고 조선 여성들에게는 이들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은 징병과 시민권-참정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선인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국민문학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죽을 특권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즉 '죽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줄 뿐이었다.

        

        
          
            초록
          
        

        
          During the Japanese total war period (1938-1945), the Japanese empire introduced volunteer and conscription systems to mobilize colonial Koreans in the war effort. As a quid pro quo, however, the empire not only continued to deny Koreans political suffrage, but began to propagate that becoming an imperial soldier was not a duty but a right. The propaganda, conducted mainly by a literature called Kokumin bungaku (National Literature), called on Koreans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war in order to be a real Japanese imperial subject, implying that becoming a Japanese citizen was synonymous with having the privilege of dying for the Japanes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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